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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examine how mission-centered ministry affects the 
growth of the Antelope Valley Korean Presbyterian Church (AVKPC) in an immigrant society. This paper is 
dedicated to transform AVKPC from mission-interested church to missional church. For this project, I 
research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 for missional church and applied into AVKPC.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major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o explain the outline of this paper 
and methodology of it. The next chapter is to fully dedicate to find full meanings of mission in the Bible. The 
mission of God flows through the whole Bible. The Triune God is the One who sends and be sent to the 
world. In addition, now God sends his people to all nations.  
In the third Chapter, I will investigate theological and historical meanings of missional church. 
Especially, this chapter is related to Contemporary Western Ecclesiology. This is deeply rooted the nature of 
church, which is mission. They boldly claim that the legacy of Christendom has penetrated Western Theology 
and Ecclesiology for a long time and it makes Western Christianity faces crisis.  
In the fourth Chapter, I will explain the general situation of Lancaster and Palmdale area. It may help the 
readers to understand AVKPC. In addition, I will demonstrate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AVKPC.  
In the fifth Chapter, I will suggest the way in which AVKPC become the missional church based on the 
theory of Charles Van Engen. I believe that he gives an keen insight to transform any given local church to 
missional ones.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concepts and patterns of missional church, so that AVKPC 
keeps growing up in Christ as being sent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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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직접 사역하셨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교회와 선교
의 관계를 늘 강조하셨던 서정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된 이민 생활 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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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인들께도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며 힘을 준 아
내와 자녀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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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 전임 부목사로 8 년 6 개월 동안 사역을 한 뒤에 2001 년 미국으로 
왔다. 그 뒤에 2002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5 년 동안 LA 의 북동쪽에 있는 앤텔롭밸리 한인
장로교회 (AVKPC)의 담임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장년 성도
의 수가 27 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모두 5 명에 불과했다.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가 
이처럼 침체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선교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이 교회는 역사가 26 년이나 되었으나 그 동안 교회 
사역에서 거의 선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 매 주일 교회에 모여서 공동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사역과 관련한 거의 전부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5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7 년 10 월 현재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는 13 개 국의 18 명의 선교사를 후
원하고 있으며 2007 년 선교부 예산으로 80,000 불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선교중심적 교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본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져 2007
년 10 월 현재 매주 장년 150 여명과 주일학교 110 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교회 성
장을 목표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교에만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가 지난 5 년간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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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첫째는, 교회적으로 깊이 선교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모든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
인들 중에 일부는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교인들은 선교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는, 그 동안의 선교 사역이 주로 물질과 기도 후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비
록 2006 년 여름에 교회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고등부와 대학부로 구성된 15 명의 학생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매우 빈약하다. 이처럼 모든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또 실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부족했다.  
마지막으로는, 교인들이 선교 사역을 선교사들의 전유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곧 선교
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라는 편협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교인
들에게 선교는 교인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
게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위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
작한다. 위의 문제점들은 단지 몇 번의 설교나 세미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앤텔롭밸리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지속적인 설교와 선
교사들의 간증을 통해 끊임없이 일깨울 때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럴 때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는 “선교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 보다는 주님의 “참된 선교적인 교회”로 이 땅
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론 
 
이번 논문의 본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2 장은 선교의 성경적인 고찰이다. 성경
은 선교적인 책이다. 성경의 어느 책도 연구실에서 기록된 것은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
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선교에 대한 기록이다.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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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 땅에 선교하셨
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는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
경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연구는 성
도들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 준다.  
3 장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인류의 변화무쌍한 상황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물론 선교가 상대적
으로 약화되었던 적은 있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를 중단했을 때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4 장은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의 역사와 주변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은 이론적인 
연구를 교회의 상황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훌륭한 이론은 반드시 교회와 상
황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5 년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역해온 앤텔롭밸
리 한인장로교회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 장은 위에서 연구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시도이다. 실제적으로 이 장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는 작은 지역교
회이지만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한다. 앤텔롭밸리 한
인장로교회는 이러한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은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교육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장에서 모색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는 지난 5 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손수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선교에 충실할 때 이와 같은 




제 2 장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즉 인간 역사 가운데 펼
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목적을 계시하는 책이다.1 
 
     본 장의 핵심 내용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선교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정리이다. 선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선교는 절대로 몇몇 특정 구절들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논문 안에서 선교에 관련된 모든 성경구절들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작업은 이 논문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난다. 따라서 이 장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제 5 장에서 
다루는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 (AVKPC)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교인들을 교육할 때 중
요한 밑거름이 된다.  
 
제 1 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월터 카이저 (Walter Kaiser)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열방에 관한 선교의 의지는 구약성
경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시
작된다. 선교적 열정은 구약 전체를 가로질러 신약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와 축
                                                     
1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22. 
  
５
복의 메시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2 이러한 선교에 대한 언급을 연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령 구약성경 39 권을 각 책별로 요약할 수도 있고 
또한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들을 모두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대한 작업
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대신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타락 사건에 드러난 선교적인 하나님의 암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
는 하나님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타락 사건과 이후에 암시된 하나님의 선교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부분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초기 역사로 바벨탑 심판까지를 말한다. 인류는 바벨탑 이후 온 땅으로 흩어졌다 (창
1-11). 흩어짐의 원인은 인류가 제공하였지만 흩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적 차원
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2 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 장까지 계속된 
성경적 내용들이다. 이것은 특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의 자손
들만을 중심으로 맺으시는 시기이다 (창 12-50). 세번째 부분은 성령강림으로 인한 보편 역사
의 회귀이다. 글라서는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보편적 역사로 되돌아가게 되며, 복음 선포의 
범위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 결국 하나님의 그의 민족들
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세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창세기 1 장부터 11 장까지를 살펴보자. 창세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창세기
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밝힘으로 시작한다 (창 1-2). 그리고 다섯 가지 이야기가 뒤따른다. 
타락 (3 장), 가인과 아벨 (4 장), 하나님의 아들들 (6:1-4), 홍수 (6:5-9:28), 그리고 바벨탑 이야
기가 그것이다 (11:1-9). 그런데 이들 이야기 사이에 세 개의 족보인 아담과 노아와 셈의 계보
가 들어 있다. 이는 신적 문명과 반신적 문명의 대립을 성경이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 있음을 
                                                     
2 Walter C.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9. 
3 Arthur F. Glasser, Announcing the Kingdom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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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창조 되어질 때부터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
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곧 생령이 되었다고 한다 (창 2:9). 따
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인
간은 단독자로 살아가기보다 함께 살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율의지에 의해 인간은 범죄 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신적 문명과 반신적 문명이 태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교적 사명은 필연적으로 신적 문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 타락은 불순종의 결과이다. 타락은 나쁜 길로 빠지
는 것, 이는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짐을 말한다. 즉, 올바른 길에서의 이탈을 의미한
다.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창조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셨지만 불순종한 인간들에
게 오랫동안 경고하셨고, 경고하신 바와 같이 홍수로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창
세기의 보편적 민족을 통한 세계는 막을 내린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 함께 모여 살면서 가족애를 발휘
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함께 있음으
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명분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도전의 상대는 오직 그들 
자신이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그들은 결국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불가능에 도전하게 된다 (창 11:4).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대로 그들을 
흩으셨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으셨다. 
     언어를 흩으심은 보편적 선교 역사에서 특수주의 선교 역사로 그리고 다시 보편적 선교 
역사로 변화되는 흐름 속에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벨
탑 이야기에는 많은 선교적 주제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라서는 이를 네 가지로 
말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요 11:52) 선교 신학은 이 심판의 함축된 의미를 
인식하였을 때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름을 내는 것” (창 
11:4)이 기본적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이다. 넷째,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의 경고로부터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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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죄의 가공할만한 실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4 즉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형식과 정치 조직을 갖춘 인간 문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영역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의 백성들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려는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구체적 행위는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창
12:1-3).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선교를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그 분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며 그의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내가 하리라”(I will)는 관용구
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계속해서 그와 함
께 할 것을 의미한다.5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신 것은 그 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는 아브라
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많은 그의 자손들
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분의 신실한 종들은 모두 그 분의 선교에 동참한다. 선교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
의 선교에 동참한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의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는
가? 모세인가 하나님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4 Arthur F. Glasser, Announcing the Kingdom, 52-52.  
5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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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구약성경에 계속적
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갈렙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세우
셨다. 그리고 그 분은 계속해서 그 분이 선택한 리더들을 통해서 그 분께서 선교를 하셨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인들 또한 선택하셔서 그 분의 선교에 일익을 감당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출 18:1), 기생 라합 (수 2:9-11), 모압 여인 룻, 나
아만 장군 (왕하 5:1-19)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유대인들
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6 하나님의 열방에 향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지파, 어느 족장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
종하는 사람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에 불순종 혹은 억지로 하기 보다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분의 선교를 위한 부르심
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보내시는 하나님 
     위에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분은 이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교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보내신다.  
 
    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유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열방에 선교하기 위
하심이었다. 그분의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내
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이다. 그 
중에 특별히 42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
풀리라 (사 42:1).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6 Walther C.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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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니 (사 42: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처럼 심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 타락의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분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 부르셨고 
이제 그들을 열방을 향해 보내신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에서 “땅 끝까지”라는 표현이 계
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 끝까지” 선교를 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땅 끝까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을 부르신 이유이다.  
 
    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한 민족을 보내셨던 것뿐만 아니
라 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카이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다양한 대리인들을 보내신다. 
그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들 수 있다. 모세는 자주 하나
님이 보내신 자로 설명되었다 (출 3:10-15, 신 34:11, 삼상 12:8, 시
105:26).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이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같이 (사 55:11),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들
을 보내신다 (사 6:8, 렘 1:7, 겔 3:5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
사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왕하 17:13, 렘7:25, 25:4, 
26:5, 29:19, 슥7:12).8  
                                                     
7 Walther C.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97.  
8 Ib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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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사
무엘을 통해서 국가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뒤에 왕국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중요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
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
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변의 이방국가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가령 예를 들면 요엘 2 장 28 절과 3:1 절에는 “모든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2 장 32 절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와 연관되어 유대인
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고 있다. 또한 아모스 9 장 11-12 절은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
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에는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는 이방국가인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
국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앗수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요나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가 4 장 1-5 절에도 보면 종말에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
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4:2).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19 장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앗수르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예레미야 3 장 17 절에도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
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며 모든 민족들이 “그 날”에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기록하고 있다. 
스가랴에서 또한 장차 그 날에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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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2:11, 8:20-23, 14:16-19).9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선교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 분은 단순히 그 
분의 선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른 민족에게도 보내시고 혹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 또한 구
원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이루어지고 그 대
상은 모든 민족이다.  
 
다. 포괄적인 보내심 
독일의 신학자였던 게오르그 바이세돔 (Georg F. Vicedom)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심은 단순히 이스
라엘 백성들과 이방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위해 리더들을 보내시는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이세돔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들의 모든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과 더
불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셨고 (욜 2:19),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시 57:4),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 (시 43:3), 그의 말씀을 보내시며 (시 107:20), 무엇보다도 구원을 보내신다 
(시 111:9).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
갈을 보내시고 (암 8:11),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칼을 보내기도 하신다 (렘 9:16).10 이와 같이 
역사 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며 바이세돔은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심 안
에 존재하신다”11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모든 것을 유념
한다. 그 분은 이 땅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선교하실 때에 통전적으로 하신
                                                     
9 Walther C. Kaiser, 구약성경과 선교, 112-116. 
10 Georg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Gilbert A. Thiele and Dennis Hilgendorf trans. (Missouri: Concordia 




다. 단순히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만을 보내시는 것도 아니요, 먹을 것만을 보내시는 것만은 
더더욱 아니다. 그 분은 인간들에게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내었다. 그 분의 독생자
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  
 
제 2 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단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
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성령강령 사건, 그리고 바울을 통해 계승되고 발전된다.  
 
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은 신약성경에서도 핵심이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아들을 보
내심으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 선지자들과 물질과, 말씀을 보내시
고 이제는 그 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다. 그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내셨다. 다른 무엇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 분을 자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선교에 대한 근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육화적 구현이다 (요 1:14).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본질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근원과 만나도록 성육신 사건을 만드셨고, 조화를 회복하셨다.12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자, 세상의 구속자, 그리고 화해자이시다. 주님은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신다. 주님은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성육적인 생애를 통해 증명하셨다. 이적 또한 주님의 사역에서 
계속되었다. 여러가지 종류의 신유, 자연을 초월하는 이적, 축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등이 
                                                     
12 Ben C. Johnson, Rethinking Evangelism:A Theological Approa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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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요 9:3).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인류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엡 1:7). 대속은 노예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지불되는 값이었다 (레 
25:47-54).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노예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값을 지불하셨다. 
구약에서는 용서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어졌으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으로서 죽으셨으며, 그의 부활은 죄의 권능을 파멸시켰고 인간의 한계를 정복하였다. 또 
이것은 인류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킨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자, 낯선자, 이방인이 아니다. 따라서 대속을 통한 죄사함은 인류의 구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육신은 선교를 위한 최고의 
모델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성육신적 선교의 구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그 삶에 참여하시는 것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행동이며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성육신을 통해 잃어버린 세상에 나타나신 것 그 자체가 선교적인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또한 
하나님의 동일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의 선교적 행동의 
결정체이신 성육신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적 선교의 
의미가 주는 도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선교적인 작업이며 오늘날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또한 인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참여(participation)를 보여준
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밖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과 삶의 정
황 속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예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 이어진다. 성경에 나타난 사
  
１４
람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는 삶의 변화를 낳았다. 어부들이 설교자가 되었고, 
병들고 무력한 사람들이 온전해졌고, 실패자들이 용서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인간 존재가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육신적 선교의 중요한 내용이다.  
 
2. 성령의 오심과 그 선교적 사역 
다음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신학적 근거는 성령의 강림과 사역에서 발견된다.13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인격이시다. 예수께서 승천할 때 그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떠났으나, 그가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눅 24:49).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요 14:16), 
성령은 오순절에 최초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 (행 2장).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목적으로 몇몇 개인들에게만 권능을 부여한 반면 
신약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며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선교)을 계속하도록 도우신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증거하기 위하여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행 
1:8; 마 28:20).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졌고 
교회가 탄생하였다. 오순절에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다 (행 2:1-4).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활동하신다. 성령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를 
계속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이 죄악된 세상을 책망하며 회개토록 하며,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드러내며, 그리고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선교에 관한 성령의 역할은 첫째, 세상에 그들의 주와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은 끊임없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도록 하신다. 
성령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재촉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요 6:64).  
둘째, 성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도록 하신다 (마 28:19-20). 예수님은 
                                                     
13 C. E. Autrey, 기본전도학, 정진환 역 (서울: 침례교출판사, 1984),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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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계속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행 1:4). 성령은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는 분이시다.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내모시는 힘이시다. 성령은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성령은 교회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도
록 하시는 내적인 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과 화해를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
에 보내셨던 것과 같이 교회를 세상으로 내 보내신다 (요 3:16).  
셋째, 성령은 선교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
을 받은 후에 증거를 위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행 1:8). 성령은 그리스도가 하
셨던 일, 즉 선교 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3. 바울 
신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많은 부분들은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진정성을 다루기 보다는 서신서들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
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하셨는지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바울의 선교
는 다메섹 선상에서의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그리스도를 이곳
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갈 1:13-14).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였다.  
그러던 그가 1 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정확히 많이 전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다메섹에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누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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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9:1-25, 22:1-21, 그리고 26:1-23)이나 다룬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1 장 11-17
절, 고린도전서15 장 8-10 절 등에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바울의 회심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3 장 13 절에서는 아니니아가, 13 장 21 절에서는 다메섹의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3 장 26 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바울
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다.   
로저 그린웨이 (Roger Greenway)는 이와 같이 특별한 거듭남을 경험했던 바울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점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4 이러한 바울 선교의 출발점에 대해
서 이광순과 이용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술하였다.  
 
바울은 모든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들의 모습으로 
본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다. 모두가 하나
님의 영원한 진노 하에 놓여 있으므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
원의 반열에 선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 민족이나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15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회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선교를 위해 사람들
을 부르시고 보내신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회심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
교에 동참할 수 없다. 요하네스 니센 (Johannes Nissen)도 갈라디아서 1 장 15-16 절에 주목하면
서 바울의 회심이 선교적 소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16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거듭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선교
                                                     
14 Roger Greenway, “Success in the City: Paul’s Urban Mission Strategy,” 2004, 189. 
15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84.  
16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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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뿌리였다.  
 
나. 환난과 핍박 
두 번째로 신약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구절들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언급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먼저 사도행전은 바울이 사
역을 할 때에 받은 많은 박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한 지역이나 한 시점에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행 13:45, 50), 이고니온 (14:5), 루스드라 (14:19), 
빌립보 (16:23-24), 예루살렘 (21:30-32) 등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다. 또한 그는 설교 때에
도 자신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 
(행14:22).  
물론 바울이 박해를 받은 것이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아니었다. 
결코 박해를 받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는 피할 수 없었다. 복음은 유대교와 같지 않다. 만약 바울이 전
한 복음이 전통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이다. 왜냐하
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에 그렇다. 예수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은 유대인들을 불편
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것과는 달랐다.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유대교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런 상황가운데 바울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즉,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갈 1:6-12). 보쉬(Bosch)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에게 고난은 이 세상의 권세들의 공격과 반대 때문에 단지 참
기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세상의 구속을 
위해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난은 선교적인 참여의 한 형태이다. 바울은 그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얻은 “예수님의 흔적” (갈 6:17) 을 가지
고 있다 (고후 11:23-28 참조).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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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 1:5) 그의 육체 안에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17  
 
이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였고, 동시에 이방인
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을 받을 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 성령의 인도하심 
위의 바울의 회심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계획이나 의지에 의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당하였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뒤로 그의 선교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움직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에 의존하
는 것은 선교정책이라기 보다는 그의 선교의 동기이자 근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술하였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후에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를 파송하였고, 그렇게 하여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의 생애를 시작
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
감하려고 노력하였다. 성령은 간혹 바울의 선교 활동을 극적인 방
법으로 저지하기도 하였다 (행 16:6-7).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행16:9, 18:9-10, 19:21).18 
 
롤랜 알렌 (Roland Allen)도 또한 바울이 3 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할 때 매번 치밀한 선교
일정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든다.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예정된 루트를 따르지 않았음이 명백하
다. 만일 안디옥을 떠날 때 그가 뚜렷한 목적을 가졌다면 그것은 
                                                     
17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82. 
18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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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기아와 남갈라디아를 거쳐 예배소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이 제지하셨고 비두니아
로 가고자 애썼으나 다시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사실이 분명
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마게도냐에서 환상에 지시 받을 
때까지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빌립보, 데살로니
가와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그는 명백히 마게도냐로부터 쫓
겨나 아데네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전도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
라 다만 마게도냐로 되돌아 갈 여건이 될 때까지 은거하기 위함이
었다.19  
 
즉, 바울의 선교여행은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이 순종했음을 볼 수 있다. 찰스 베넷 (Charles Bennett)이 지적했듯이 사실 바울도 오늘날
의 우리들처럼 실수를 많이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지
시에 의존했다. 이러한 바울의 방법은 매우 적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보다 앞서
서 혹은 그와 동행하시며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들을 사도행전에 가득하다. 사도행전 16 장 6-10 절, 14 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
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26 절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17 장 9-10 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
더라), 19 장 11-20 절 (에베소에서의 이적들), 20 장 23 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
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1 장 19 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
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3 장 11 절 (담대하라 네가 예루
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 장 22-25 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심).  
이렇게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
                                                     
19 Roland Allen, 바울의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3),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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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다 (행 19:2).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받을 
것을 안 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
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행19:5-6).  
또한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온전히 성령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0 장 22-23 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러한 자세는 처음에 성령의 인도
하심을 잘 알지 못해서 아시아와 무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였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3 차의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사역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 비록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님이었다.  
 
라. 적응 전략 
사도행전 9 장 15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 
선교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를 위해 바울은 몇몇 가지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
은 갈라디아서 1 장 1 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절대로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
았다 (갈 1:6-12). 이것은 바울은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융통성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성경의 예
는 고린도전서 9 장 18-22 절이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관계 없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원했고 그들이 그 
복음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상황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유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백성들에
게 다양하게 구별을 두어 능력 있게 말하고 있다. 최근 바울의 연
구에 따르면 그는 팔레스타인적 유대인 개념, 헬라적 유대인 개념, 
그리고 헬라적 이방인 개념들을 때에 맞추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0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택했던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그들을 대화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헬라인들의 모든 문화를 무
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헬라인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17 장 16-34 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7 장 16 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부수거나 혹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 그 곳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덴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행 17:17) 하였다. 그는 헬라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 적응하는 전략을 사용하
였다. 특히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설교를 할 때, 그의 전략은 정점에 이른다.  
린 알렌 로제 (Lynn Allan Losie)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는 유대
주의 전통이 낯선 이방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21이라고 말
한다. 로제는 또한 마틴 디벨리우스 (Martin Dibelius)의 말을 인용하여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
의 설교는 그 전체가 그레꼬-로마 철학 세계, 특히 스토아 세계의 사상과 언어를 담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3 세기의 스토아 시인 아라투스 (Aratus)와 스토아 철학자 클린데스 
(Cleanthes)가 제우스를 찬양한 시와 스토아 철학자인 에피테투스 (Epictetus)의 글들은 바울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2  
                                                     
20 Johannes Verkuyl. 현대선교신학개론,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77. 
21 Lynn Allan Losie., “Paul’s Speech on the Areopagus”, 2004, 233. 
22 Ibid.,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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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그들의 문화가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논쟁에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시와 글들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타협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사도행전 16 장 1-5 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행
16:4).  
유대적 견해로는 혼합 혼인으로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졌으며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뒤늦게나
마 행하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그의 선
교 사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한편 사도행전21 장 17 절에 보면 바울은 3 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선교를 보고 하러 갔다. 그 때에 그는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눈다.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한다 (행 21:24). 회중 가운데 나
실인 서원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있었는데 마침 그 서원 기간이 거의 끝나는 때였다. 
이 기간이 끝날 때 성전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벌이는데 그것을 바울이 할 것을 부탁한다. 그
런데 이를 위해서는 바울 자신도 왜국에 있었기에 결례를 행해야 했다. 이러한 율법적인 제
안에 대해서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바울의 자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벨릭스 총독 앞
에서도 다시 이야기 한다 (행 24:17-18). 이러한 본문들을 참고해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
해서도 스스로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유연한 선교방식을 바르게 이
해하기 위해서 글라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자연
스럽게 맞춘 것이 단순히 그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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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이 가장 적절한 선교사의 자세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을 경계해야만 한다. 이 점은 사람들로 바울을 오해하게 하였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주의자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이교
주의자인 그를 절조가 없는 기회주의자로 몰게 된 이유가 되었
다.23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사
실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그가 감당한 환난과 핍박이 증명한다. 만약 그가 정치적인 혹은 종
교적인 기회주의자였다면 절대로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견디지도 않았을 것
이다.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유대주의든 헬라주의든 본인에게 득이 되는 곳으로 갔을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오직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각 지역의 문화에 적응하며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은 잃지 않으며 선교를 감당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이와 같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들이 그 분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며 이러한 뜻을 바울은 충실히 실천하였다.  
 
마. 교회 설립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각 전략 도시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24 이 부분에 대해서 보쉬도 교회는 
이전의 어떠한 공동체와 달리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새 공동체의 회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인종, 문화, 사회계층 또는 성
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25 
사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분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니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 선교의 결과로 생겨난 
                                                     
23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82. 
24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84.  
25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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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문화적으로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경
제적으로 (부자와 빈자로), 사회적으로 (자유인과 노예로) 분열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6 
그러나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3 장 27-28 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
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보쉬는 “인종
적, 민족적, 사회적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교회 내의 분열은 바울의 이해에서는 복음
의 부인이다”27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설립한 후 그것으로 관계를 마무리 하는 것
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신생교회와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교회는 단
순히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였고 (행14:21-23, 15:36, 41, 18:23, 20:1-2, 21:4), 때로는 편지를 통해
서, 때로는 동역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지도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방법의 
결과는 데살로니가전서 1 장 7-10 절28에 잘 나타나 있다.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
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던 것 처럼 바울 또한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다. 한 두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26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186.  
27 David Bosch, 변화하는 선교, 275. 
28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
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
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
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
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
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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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편지를 돌려보게 함으로 각 교회가 서로에
게 유익이 되게 하여 이로 인해 교회들이 1 세기에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구별되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바.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다. 물론 바울은 예수
님과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를 오직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선교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의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병
을 고치거나 낫게 해 준다는 약속으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
았다. 바울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표적
인 예가 1 차 선교여행의 초반부에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 그 때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예수가 장님이 될 것을 명하였고 실
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에 총독이 그 기이한 사건을 본 뒤 믿게 되었다 (행 13:12). 이것은 단
지 바울이 한 명의 마술사와 대결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구약성경
에서 모세가 바로와 그의 여러 마술사와의 대결에서 이긴 것과 같이, 또 엘리야가 바알의 제
사장들과의 결투 후의 결과를 보듯이, 바울이 당시 로마에 만연해있던 마술과 마술사를 능가
했을 때에 총독은 바로 믿게 되었다.  
클락 발즈 (Clark A. Walz)에 의하면 초기 로마 법에 마술을 금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었
다.29 마법사들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종교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대중들의 
호의와 금전을 얻었다. 또한 마법사들은 때때로 궁전에서 점성가로 일하기도 하였다. 바예수
는 자신의 돈벌이를 바울 때문에 잃을까 두려워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
                                                     
29 Clark A.Walz. “The Cursing Paul,” 200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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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에서 바울은 바예수를 단번에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다 (행13:11). 그럴 때에 이러한 이적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  
발즈는 마술은 주로 하층민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눈이 멀게 하는 
것과 같은 큰 능력에는 모두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마술을 하던 박수를 눈 멀게 한 것은 기독교가 마술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30 
사도행전 1 장 1 절에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로마 관리였던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하였다. 자신이 마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로마의 
관리로서 데오빌로는 분명히 마술을 행하는 문화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보내는 
글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이 마술을 부리던 엘루마가 장님이 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
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읽는 
로마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바울이 엘루마를 장님이 되게 한 것은 단지 한 명의 마술사를 물리친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의 선교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바울은 이고니온 (행 14:3), 루스드라 (행 14:10), 빌립보 (행 16:16-18, 26), 드로아 
(행 20:9-12), 멜리데섬 (28:3-6, 8) 등에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디
옥, 더베, 데살로니가, 베뢰아 및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전도와 관련된 이적에 대해 아무런 언
급이 없다. 따라서 알렌은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이적들의 중요성은 쉽사리 과장될 여지
가 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적은 복음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었다. 대
표적인 예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적이다. 사도행전 16 장 25-34 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이적 기사를 통해 한 두 사람이 아닌 
                                                     
30 Clark A.Walz. “The Cursing Paul,” 175.  
31 Roland Allen, 바울의 선교방법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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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에게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 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다. 먼저 사도행전 19 장 11-12 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
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서 베푸신 이적을 체험하였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 장 13-17 절에 나오는 악귀와 스게와
의 일곱 아들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한 이적은 군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바울의 이적과 기사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15 장 12 절에 의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
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
니” 라고 되어 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
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32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관심의 주된 대상이었다.   
바울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위주의 사역은 결코 아니었다. 사실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많
은 경우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13:43, 48-49), 더베 (행14:21), 데살로니가 (17:2-4), 베뢰아 (17:11-13), 아덴 (17:34), 고린도에
서 (18:4-8, 11)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분의 선교
를 위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병든 자나 귀신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점이다.  
 
사. 팀 사역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에 했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가 다양한 동역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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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12 명의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것을 감안할 
때 바울은 오히려 예수보다 더 다양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다. 바나바는 레위인 이
었고 (행 4:36), 디모데는 혼혈인 이었고 (행 16:1), 디도는 헬라인 (갈 2:3), 누가는 이방인 의사
였고 (골 4:14),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고 (행 18:17), 실라는 예언자 (행 15:32), 뵈뵈 (롬 16:1)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들도 있었다. 세나는 교법사였고 (딛 3:13),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
신 유대인이며 (행 18:24),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출신이었고 (행 19:29), 두기고와 
두로비모는 아시아 사람들이었다 (행 20:4).33 또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루디아 같은 여성 동
역자들과도 함께 일하였다. 바울은 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였다. 
글라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과 
그들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로 가득하다 (행14:21-27, 15:1-2)”34 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바울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
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다. 성경에서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보다 앞에 더 자주 명시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를 먼저 표기하였다. 그러나 헬라 성경에서는 현대의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를 먼저 표기하였다. 이 말은 바울이 팀사역을 할 때에 남녀 구분 없이 그들에게 
평등하게 힘을 실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같은 성별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임을 말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로마서 12 장 6-8 절이다. 바울은 이와 같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
하였고, 그 개척한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적인 노력에 의해 동역자가 되어 갔으며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 정리 
무엇보다도 첫째, 선교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분
                                                     
33 Arthur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478-479.  
34 Ibid.,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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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 분의 계획 안에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열방을 향해 보내셨다 바울은 일생동안 자신을 보내시는 하
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였다. 이 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도 사도행전 16 장 1-6 절에서 보듯이 많은 실수를 하
였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지식이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보내
시는 하나님에 민감하려고 하였다.  
둘째, 바울은 성령님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수도원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단히 적응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무역, 종교, 정치, 철학의 중심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때로는 그러한 방식이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그
러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다. 
셋째, 또한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설립하였다. 더 이상 바울에게 유대인이나 헬
라인들만을 위한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교회공동
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넷째, 바울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 보다 앞서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의 사역의 주요 수
단으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이적을 행하도록 
도우셨다. 이것은 그가 선교하는 데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는 
성별, 신분, 국적의 여하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주
의 종으로 세웠다. 연소한 자들이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면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동역자들을 잘 맞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




제 3 절 결론 
 
이 장에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얼마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계획은 인간의 타락사건과 함께 
나타나 있었으며, 특수한 한 개인과 족속의 선택, 곧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선별적 역사
를 통해 이루어왔다.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를 
도구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행하셨다. 또한 선지자들과 다른 나라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
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보편적 선교역사로 확장 혹은 회복되어 개개인 
모두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적용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마태복음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의 몇몇 구절로만 요약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선교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약성경의 첫 사건이
라고 볼 수 있다. 죄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 곧 
인류의 문제에 참여하시는 최고의 선교적인 모델이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게 있어서 선교는 그 분의 본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이기에 공의와 사랑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인 특징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서는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특정한 사람을 때로는 특정한 민족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보내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다. 그 
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의 절정
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이 선교의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나타난다. 구약성경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본인이 직접 보내심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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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분은 이 땅에서 다시 구약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내신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
스도는 이러한 삶을 공생애 기간 내내 살아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
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은 성령의 오심과 그 사역을 통해 계승된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모여 있음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선교사역을 위한 성령의 주체적 강림이라
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선교적 관념의 통일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구속적인 측면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체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중심적 세계관이 하나
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
는 사건이 바로 성령강림 사건이며, 그 목적은 선교이다. 글라서는 이 성령 강림을 선교가 가
장 중요함을 알려주는 선교적 사명의 주심의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다.35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이어 계속진행시켰고, 
이것은 신약성경의 바울에 의하여 다시 계승된다. 기독교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
고 고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회심하고 그의 남은 
삶을 이방인들을 위한 보내심의 삶으로 채웠다. 그가 이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
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을 택했다. 제자들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고 교제 한 
후에 그들을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때로는 그의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혼자 계속해
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인 시작과 과정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특정 구절로만 요약될 수 없는 성경 전체에 걸쳐 주된 흐름으로 나타
난 광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이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선교적인 교회의 신학적인 고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5 Glasser, Announcing the Kingdom,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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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논함에 있어 그 존재의 본질상 선교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교회가 
선교없이 존재할 때 단순한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36 본 장에서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교회와 선교과의 관계를 논의해 본다.  
 
제 1 절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선교의 연관성을 연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고
찰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의 발생 기원에 대한 원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교회 역사의 초기 사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고찰없이 교회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을 기초로한 연구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회
학적 접근 방법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
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들의 선교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AVKPC 가 더욱 초대교회적인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선교와 교회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한층 더 심도있게 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초대교회 역사도 일부분 함께 다루어질 
                                                     
36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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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그 분이 원하셨던 것은 분명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 갑
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분은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었다. 
보내심을 받으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분은 승천하실 
때에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28:18, 눅 25:45-49, 요 20:21, 
행1:8).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
고 있었다. 사실 종교의 중심이며 모든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성되고 존립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분의 
그러한 뜻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실천되기 시작했고 바울에 의해서 크게 확장되었다. 다
시 말해 초대 교회의 공동체 혹은 교회의 특징은 선교적이었다는 점이다. 서정운은 다음과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일반 유대인 공동체들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실 1 세기에 팔레스틴에는 크리스챤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집단
이 존재했었다. 이들을 엣세네파(쿰란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러가
지 면에서 교회와 비슷한 점들이 있었으나 1 세기를 넘기지 못하
고 멸절하였다...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집단은 사라
지고 크리스챤 공동체는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쿰란 공동체가 비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에 비하여 크리스챤 공동체
는 선교적인 공동체 였던 까닭이다.37 
 
이와 같은 선교중심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37 서정운, 교회와 선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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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교회는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결과는 서구 교회는 갈수록 선
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313 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
포함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러한 기독교국가 형태의 교회 모습은 오랜 세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역할이 사라지고 단지 제도적인 교구적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
회론과 선교적 답보상태가 서양기독교에서 자리잡았고,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
회는 이러한 교구적 교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러한 이유가 최근 서구에서 선교적인 교회 (Missional Church)에 대해서 논하게 된 이유이다.  
 
2. 선교적인 교회의 태동 
대럴 구더 (Darrell L. Guder)는 현재 서구의 교회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서구
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신학이나 구조들은 선교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기독교국가 
(Christendom)의 유산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38 다시 말하면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회론은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환경문제, 
인종차별문제, 경제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현 교회들의 선교적 구
조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본질에서 비껴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깨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당면한 과제이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 회복을 찾는 중요한 출
발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마인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
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국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윌버트 쉥크(Wilbert R. Shenk)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
하였다. “기독교국가 형태의 교회는 아마도 선교가 없는 교회로 분류될 것이다.”39 주후 4 세기 
                                                     
38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1998), 6. 
39 Wilbert R. Shenk, Write the Vision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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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서 21 세기와 
같은 선교의 급박함은 당연히 찾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성립된 서양의 교회
론이 현대에까지 지속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교회의 첫 
번째 이슈로 놓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 (nature)을 선교라고 본 관점은 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4 세기 이후 서양의 문화와 철학에 배경을 둔 교회론을 벗어나 교
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3.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본격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정의와 형태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시오 데이 (missio Dei)이다.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스테판 닐 (Stephen Neill)은 1964 년 출간된 그의 저서 결론 부분에서 “선교들 (missions)의 시
대는 끝이 났다: 선교 (mission)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40고 주장하였다.  
그의 짧은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선교의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들의 다양한 선교들 (missions)은 없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
시고 보내심을 받으시는 선교하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이상, 우리는 그분의 선교(mission)에 
동참하는 것으로 교회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그 분께서 이미 모든 인간들에 
앞서서 세상 모든 곳에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또 직접 실천하신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은 
세계 곳곳을 위해서 그 분의 무한한 사랑을 갖고 선교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분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보쉬는 (David Bosch) 교회들이 더 이상 각각 다양한 선교를 하
기 보다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선교 활동들은 단지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를 반영하는 한
에서만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시오네스 에클레시아의 주된 목
적은 교회 건설이나 영혼 구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 
                                                     
40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Books, 1990),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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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지시하고, 현현의 성탄절을 
끊임없이 기념하면서 세상의 눈 앞에 성자 하나님을 세움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41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선교들(missions)보다 크고 올바르다. 그리스도
인들은 교회를 통해 선교현장에서 실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한다. 아
울러 선교를 할 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지라도 현실적인 인간들의 삶은 그러한 의도를 
경쟁, 과욕, 그리고 질투를 통해 변질 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선교들
(missions)을 내려 놓고 우리 보다 앞서 계시고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고 도구이다. 위르겐 몰트만
(Jurgen Moltmann)도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말한다.  
 
오늘날 교회의 신학적 이해는 기독교 공동체의 몰락 속에서 선교
하는 교회로의 이 경향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교회는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
가 그 자체의 교회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
터 교회가 이해되어야 한다.42 
 
또한 구더도 이 사실에 동의한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목적
이자 목표로 보기 보다는 그것을 위한 도구이며 증거라고 인식하여야 한다.”43 그런데 하나님
은 비록 그 분이 선교를 지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기 원하
신다. 성부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 땅에서 일 하실 때에 천사들보다는 주로 인간들을 
                                                     
41 David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579.  
42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4인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26. 
43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5.  
  
３７
통해서 일 하셨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과 함께 그 분은 일
하셨다.   
또한 성부하나님이 성자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었을 때, 예수님도 그 분 혼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
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그 분은 12 명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 하신 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수 많은 사
람들과 더불어 그 분의 본질인 선교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할 일이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교리와 신학에 
입각한 선교들(missions)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missio Dei)에 동참해야 한
다. 다시말해 각 교회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도그마적인 교리나 혹은 전통(dogmatic 
theory or traditions)들을 또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 그 분은 교
회와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기 원하신다. 교회는 그 분의 선교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고 꼭 필요한 동역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향 제
시는 그 분이 하고 교회는 그것에 기쁨과 감사로 따른다는 사실이다. 
 
제 2 절 선교적인 교회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오래 전에 교회와 선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명
확히 말하였다.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44 
이제 이와 같이 분리하고자 하여도 분리할 수 없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의
를 내리고 이 후에 다양한 형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44 Emil Brunner,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SCM Press, 1931), 108. 
  
３８
1. 정의  
선교의 신학적 근거는 교회와 그 사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대표기관(God’s agency)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주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즉 복음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불러 모은 교회가 인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도록 부르는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사용하신다. 즉 교회는 방황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믿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결단하도록 이끄는 곳이다. 
부르너는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45   
그러므로 선교의 결과는 방황하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 믿음
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 교회의 선교 없이는 그 누구도 신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
를 전하는 것 없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와 미래의 계속되는 어느 시대에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 할 것이다.46 따라서 선교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
게 주어진 이 시대와 역사의 과제이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거룩한 응답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 보내시는 선교가 그 분의 본질
이라면 그 분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교회 존재의 본질
적인 질문이다. 당연히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어야 한다. 선교가 배제된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핵심이
며 본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더는 다음과 같이 선교적인 교회를 정의한다. “우리는 ‘하나
님이 선교사’(missionary God)이심을 배워왔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를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
                                                     
45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524. 
46 Ibid.,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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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이해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47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
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들만이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이루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 하나님
(missionary God)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
았다. 우리는 현재 각자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그 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의미는 바로 “보내심”을 받기 위함이다. 교회의 절대적 본질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미국 미네소타 (Minnesota) 주의 루터교 신학교의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는 교회의 기능 중의 하나에서 교회의 핵심적 본질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교회와 선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현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교회와 선교가 서로 
다른 실체로 제시될 때마다 사역 기능들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와 
더불어 조직 구조들 사이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48 
 
또한 선교적인 교회는 더 이상 특정 교리나 교파에 얽매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교회다. 그러기에 선교적인 교회는 다양
한 모습을 갖는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각 문화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은 같을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뉴욕과 아
직도 모던이나 혹은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
는 방법은 같지 않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생
활고에 시달리는 지역 사이에 선교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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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비록 선교적인 교회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지만 그 교회들은 모두 하나의 큰 선교인 하나님의 선
교(missio Dei)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라서
는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선교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
라면, 선교는 식민지 확장, 교세 확장, 종교적 개종, 사회봉사로 전
락해 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진정
한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으로 되어질 때에만 성경적인 선교라 할 수 있다.49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이다. 또한 선교적인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
하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교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명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적합하게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기에 다양한 형태들을 갖는다. 이제 다음 절에 그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형태들 
하나의 큰 선교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선교적인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갖는
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매년 모임을 통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 
있다.  그 모임이 바로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이다. 이 모임은 1980 년대 초
에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의 영향을 받아 20 세기 후반 서양 문명의 도전 앞에 있는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으며 탄생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최근에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에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한다. 특별히 2004 년에 발간된 흙 항아리 안의 보물 (Treasu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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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Jars: Patterns in Missional Faithfulness)은 선교적인 교회의 형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
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특성들을 고찰하려고 한다. 
 
가. 선교적인 소명 
 
회중은 공동체의 선교적인 소명을 같이 찾아가며...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인 소명을 분별해 간다.50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형태는 회중 전체가 얼마나 자신들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의 특별한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이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한다.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없다. 장기간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TV 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 기독교의 박해가 심한 곳에서 일정 기간 그러한 상
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다운 교
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그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담임 목사나 혹은 몇몇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몰트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명 (Sendung)은 다만 교회의 한 부분이나, 교
회에 의해서 파견된 회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를 포함한다.”51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
께서 그 분의 선교 임무를 지역 교회에 주실 때에 단번에 회중 모두에게 알려주시지는 않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지 평신도 이든지 온 교회
의 교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첫 번째 형태는 한국교회의 기복신앙
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있
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모두 개인과 그 개인의 가정의 복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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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일은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구역장들
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선교의 소
명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지어 목회자들 조차도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에 준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노력하기 보다는, 교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적으로 
성장시키기만 지나치게 원한다.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우고 교육 한다면 그것을 양적, 질적 성장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
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고 많은 헌금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한 선교적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대형교회는 될수있을지라도 선교적인 교회
는 아니다. 
  
나. 성경적인 조직과 제자화 
 
선교적인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배
우는 일에 몰두한다. 성경은 교회의 생활 안에서 지속적이고, 변화
하며, 조직하는 역할을 감당한다.52  
 
선교적인 교회의 두 번째 형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
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
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만을 받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교회에 다만 구원을 얻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위해서 모이는 신앙
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하나님의 본질인 선교와 상반된다. 하나님은 그 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서 안주하여 자신들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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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그 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선교를 담당하기 
원하신다. 카이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의 도구로 선택됨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랐다. 이 땅의 모든 족속(가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다...여기서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의 제사장으로 묘사한 점
이 특히 중요하다. 제사장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
는 직책을 의미한다.53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분에게로 불러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는 평생을 두고 진행해야 할 과정이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 가족이 타국으로 이민을 간
다고 가정해 보자. 이민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타국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간단치 않은 절차
를 걸쳐서 가족 모두가 비자를 받았다고 하자. 그것으로 이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그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그 가족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 보다 더욱 더 열
심히 생활을 해야 한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구원 받은 만큼 감사와 책임감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 
살기 어렵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의 세상적
인 가치를 따라서 생활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구원을 받은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말씀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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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의 목표만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 
 
다. 대조 (contrast) 공동체로서의 위험들을 감수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배운다. 교회
는 주님의 생명, 죽음, 부활에 동참하기에 세상과 자신들이 구분되
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54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될 때이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존재
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세상에서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가령, 직장과 학
교에 다니고 있다. 세상에서 만든 옷, 컴퓨터, TV, 자동차를 산다. 세상에서 세상의 제품을 가
지고 세상의 돈을 번다.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교육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
화 안에서 생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성공과 교회 공동체의 성공은 다르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많고 보험이 잘 되어 있
는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다르다. 
선교적인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는 크기와 예산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와 구별
되는 삶을 사는 교회이다.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이다. 두 가지 모두를 택하지도 않는다.  
선교적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경험처럼 독재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라면 고백교회
처럼 정부와 대치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이다. 사회가 부정부패로 병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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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선교적인 교회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교회이다. 사회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있
다면 선교적인 교회는 마틴 루터 킹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이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정글로 선교를 가지 않더라고 현재 각자 위치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을 함으로 때로는 위험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인 교회이다. 
 
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생활에는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다...선교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
하는지에 따라 나타난다.55 
 
선교적인 교회의 네 번째 형태는 공동체의 삶에 관한 것이다. 선교적인 공동체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 비전대로 공동체를 형성
해 가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선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분의 본질을 닮은 그 분의 자녀들이다. 교회는 그 분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의 본질이 선교이다. 그러기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모여 있
을 때에만 선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
나님의 본질인 선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에는 목회자, 장로,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학교,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샬롬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갖고 
계신 공동체의 비전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이 인간 모두에게 갖고 
계신 넓고도 깊은 관심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적인 교회는 더 이상 교인 자신들의 복과 필요를 위해서만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
회는 교회 안과 밖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고 계신 공동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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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교회보다 사랑과 정의가 부
족하다.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 보다 
쉽지 않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된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교회 안
에서 훈련 받고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공동체 형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세상에는 사회나 민족마다 그곳에서 형성된 법과, 질서와 관습이 있다. 그런 것이 기독교
의 정신과 가깝게 연결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3/4 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신봉
하고 있고 그러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기독교의 공동체
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이다.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형성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
라 교회 밖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교회답게 생존하게 된다. 
 
마.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침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
심 받았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스리심의 도구이자, 에이전트이
자, 증거가 되기 위해 전력한다.56  
 
다섯 번째 형태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위치와 역할
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선교적인 교회는 반드시 자신이 계획한 선교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말해 교회들은 선교함에 있어서 자신
들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체로서의 계획과 진행을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선교를 위한 이 땅에서의 전진기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몰
트만도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수행하는 요소임을 분명히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세계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의 운동에서 교회는 자
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의 포괄적인 생의 연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교회는 세계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길 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과 모으
심, 그리고 경험의 운동 속에 있는 한 요소로서 발견한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포함하며, 또한 그러한 길을 가는 교회를 창조하는 아버지
를 통한 아들과 영의 사명이다.57  
 
선교적인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시는 올바른 선교의 소명을 부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선교적인 교회에는 많은 물질을 후원
하기 보다 계속적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바른 
소명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자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
들이나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때로는 선교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감에 있어서 실수 할 수 있다. 실수가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
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선교적인 교회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그 분의 뜻
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할 필요
를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서구사회의 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쇠락을 경험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문화가 다른 인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
신다. 그 분은 상황에 따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절히 대처하기 원하
신다. 그 분의 선교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형태나 신학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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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그 분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있어 완벽이나 영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설령 한번 혹은 한 지역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 응답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언
제나 어느 곳에서나 다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선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거듭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 이전에 아무리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은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대면하여 그 분께 새로운 소명을 묻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자연스럽
게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활용 
 
성령님은 선교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힘을 합하여 다양한 방법
들과 역할들 안에서 공동체의 선교적인 소명을 깨닫고,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선교적인 권위를 주셨다.58 
 
선교적인 교회는 이 땅에 한 분 하나님의 큰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달란
트를 주셨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들만의 은사가 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
님의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적인 교회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상하로 
(hierarchy)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루지 않는다. 전통적인 교회에서처럼 한 명의 목회자가 거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따르는 구조를 선교
적인 교회는 따르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교적인 교회는 성령 안
에서 각 사람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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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으로 완성될 수 없다. 선교적인 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과 밖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할 때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특별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
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달란트를 모으고 발전시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 실현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찰스 밴 엔겐 (Charles Van Engen)의 공헌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밴 엔겐 또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공헌
을 하였다. 그는 이 분야와 관련하여 신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였고 여러 권의 책을 발간
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선교적인 교회와 연관하여 두 권의 중요한 책을 썼다. 첫 번째는 
1981 년에 발간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n Analysis of the 
Ecclesiology of Church Growth Theory 이다.  
그는 이 책에서 1990 년대 선교학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교회성장학
에 대해서 참된 교회(True Church)의 관점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밴 엔겐은 이 논문에서 교회
의 참된 모델에 대해서 조직신학적 (2 장), 성경적 (3 장), 역사적 (4 장), 그리고 선교적 (5 장)
으로 방대한 양을 할애하여 정리하였고 나머지 6-8 장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성장학과 
대화를 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에 대해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주장들을 정
리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개신교뿐
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관점에 대해서도 정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선교
적인 관점은 교파적인 특수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제 2 바티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독교와 카톨릭을 굳이 구별하
지 않았다.  
벤 엔겐이 강조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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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가 아니라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비단 두 교단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교회의 모
든 교파에 해당되는 적용점이다. 밴 엔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에큐
메니칼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증명한다.59 이러한 그의 방대한 노력은 선교적인 
교회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밴 엔겐은 두 번째 책,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1991)에서 선
교적인 교회에 대한 연구는 지역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좀 더 발전, 구체화시킨다. 이 책은 
그의 논문과는 달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
고 평이하게 쓰여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신학적인 이론에 멈추는 것이 아닌, 실제 목회와 선
교지에서 직접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좀더 실천적인 선교학적 접근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그는 이 책에서 선교를 일반적으로 구분해 오던 이분법적인 구도(국내에 있는 교
회와 해외의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의미에서 지역적인 구분을 없앴
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존의 선교는 해외 선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국적 혹은 일반적 개념
을 새롭게 하는 시도이다. 선교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적이지 않으며,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듯
이 열방을 향한 열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교는 시대, 지역, 문화, 언어를 넘어선 하나
님의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에 의해 재천명 내지 확인되어야 한다.  
밴 엔겐은 교제 (Koinonia), 선포 (Kerygma), 봉사 (Diakonia), 그리고 증인 (Martyria)의 네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인데 지역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다. 즉, 오랜 동안
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는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밴 엔겐의 주장에 의하면 진정으로 선교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
를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59 Charles Van Engen,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msterdam: Rodopi, 1981),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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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가가 그 핵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
교는 보내심을 받은 온 교인이 교제, 선포, 봉사, 증인의 삶을 통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
를 한 프로그램, 교회의 한 행사 (event), 혹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한낱 도구로 여기는 기존의 
잘못된 선교의식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선교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5 장에서 AVKPC 의 선교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러
한 방안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4 장에서는 AVKPC 가 어떠한 상황가운데에 있는지 서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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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지역 상황 
 
1. 위치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의 위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VKPC 의 주소는 1661 W.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4 이다. AVKPC 는 LA 다운타운 
북쪽으로 70 마일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AVKPC 는 랭카스터 (Lancaster)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 바로 아래에는 팜데일 (Palmdale)이라는 또 다른 큰 도시가 있다. 북쪽으로는 모하비 
(Mojave)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5 번 고속도로를 만난다.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라스 
베가스 (Las Vegas)로 가는 15 번 고속도로를 만날 수 있다.  
 
2. 인구 
랭카스터는 LA 카운티에서 8 번째로 큰 도시이며 미국 전체에서 9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도시이다. 1977 년에 랭카스터의 인구는 불과 37,000 명이었으나 2007 년에는 무려 
143,818 이 되었다. 또한 팜데일도 1980 년에는 인구가 12,227 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7 년에는 145,468 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합하고 근처에 있는 몇몇 도시의 
인구를 모두 합하며 2007 년 현재 모두 589,043 에 이른다.60  
 
3. 지역 및 기후 
랭카스터는 2500 피트 상에 있는 넓은 평온이다. 이 지역은 여름에는 평균 화씨 95 도에 
해당하는 더운 곳이다. 그러나 겨울인 12 월에서 3 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불과 화씨 20 도 밖
에 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온도도 화씨 60 도가 되지 않는 추운 곳이기도 하다. 팜데
일의 기후도 랭카스터와 비슷하여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춥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일년에 300 일 이상이 항상 맑은 날이다. 다시 말해 이 두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은 전형적인 사막기후지역이다.61  
 
 
                                                     
60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wiki/Lancaster,_California과 
http://en.wikipedia.org/wiki/Palmdale,_California.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은 14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405 번, 그리고 170 번을 타면 
LA 다운타운까지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타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하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
이 이사를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계속해서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통 체증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1 시간 정도에 LA 
다운타운에 도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가 소요되
는 실정이다. 대체 도로로는 Angel’s Forest Hwy 인 2 번이 있는데 이 것은 큰 산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40 마일 정도 계속해서 지나야 하기에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과 특히 겨울철에는 이용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 2 절 앤텔롭밸리 한인장로교회의 역사 
 
1. 교회 약사  
AVKPC 는 1981 년 10 월 4 일 홍성은 목사의 인도로 박융종 성도 집 (1664 W. Ave. L-4 
Lancaster)에서 6 명의 성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달 후인 같은 
해 11 월 1 일에 Valley View Church of Nazarene (42338 N. 30th St. W. Quartz Hill)로 이동하여 본격적
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1983 년 9 월 30 일 2 년 간의 개척 사역을 마치고 홍성은 목사가 사임을 하였고 같은 해 
10 월 2 일에 임재창목사 2 대 목사로 취임하였다. 그 뒤로 AVKPC 는 1986 년 4 월 1 일에 
PCUSA 의 한미노회에 가입을 함으로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다. 그리고 
1987 년 1 월 4 일에 지금의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Lancaster Presbyterian Church 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20 년 동안 한 교회 건물에서 미국교회와 같이 건물을 나누어 쓰며 지내고 있다. 
1987 년 4 월 5 일에는 처음으로 박종대, 홍재용 두 성도를 AVKPC 의 초대 장로로 장립
하였다. 그 뒤에 1988 년 5 월 1 일 전승보 목사가 4 대 목사로 부임하였고, 7 월 24 일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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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하였다. 그 뒤에 전 목사는 2002 년 9 월 1 일에 본 연구자가 5 대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14 년 동안 AVKPC 의 담임목회를 감당하였다.  
 
2. 교회의 성장 
2002 년 9 월 부임할 당시에 교인은 불과 장년이 27 명, 그리고 주일 학교 학생은 5 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부임 첫 해인 2002 년 12 월에 이미 AVKPC 는 장년 성도 60 명 그리고 주
일학교 학생 25 명 등 합계 85 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지난 5 년 동안 AVKPC
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1> AVKPC 교인 현황 (2002-2007) 
연도 장년 성도 주일 학교 합계 
2002. 9 27 5 32 
2002. 12 60 25 85 
2003 80 35 115 
2004 100 50 150 
2005 120 70 190 
2006 130 80 210 
2007 150 110 260 
 
교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산과 결산도 같이 많아졌다. 
2004 년에 교회의 전체 결산이 $274,478.82 였는데 반해 2006 년에는 무려 $405.784.14 의 결산
을 보았으며 2007 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특별히 AVKPC 는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
는 데 있어 최우선의 초점을 선교에 두었다. 자체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KPC 는 성전 




<표 2> AVKPC 의 선교헌금 집행 현황 
연도 선교헌금 예산 ($) 선교헌금 결산 ($) 
2002 0 0 
2003 24,000 45,000 
2004 36,000 50,000 
2005 36,000 55,000 
2006 36,000 90,000 
2007 36,000 75,000(10 월 현재)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2 년 본 연구자가 AVKPC 에 부임했을 때에 교회는 선교헌
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 재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임 이듬해인 선교를 
200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선교 첫 해인 2003 년에 매달 $2,000 씩 $24,000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45,000 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다. 그 이후로 선교부는 지속
적으로 성장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였다. 특별히 2006 년 여름에는 AVKPC 창립 이래 처음으
로 중고생 6 명, 대학생 5 명, 그리고 교역자 2 명 등 모두 13 명이 동남아시아로 13 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7 년은 선교부에 있어서나 AVKPC 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이다. 먼
저 갈수록 커져가는 선교부의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7 년부터 선교부
의 예산과 집행을 일반 예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헌금은 절대
로 일반헌금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주지 시킴으로 더욱 성도들이 선교에 물질로 동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서 올 10 월에는 AVKPC 창립이래 처음으로 지난 4 년간 교회를 섬겼던 교역자
를 제 1 호 단독선교사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로 파송 하였다. 척박한 이민 사회에서 본 교회의 
건물을 먼저 마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AVKPC 는 먼저 선교사를 
파송 하였다. 이것은 26 년의 역사를 가진 AVKPC 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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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난 5 년간 AVKPC 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에 있는 10 개 정도의 교회 중에 AVKPC 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
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VKPC 의 사역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러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3. 사역의 어려움 
이민 목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목회를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 각 교회마다 모두 같은 것은 또한 아닐 것이다. 이제 AVKPC 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 AVKPC 가 지난 5 년보다 앞으로 5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
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교회는 교회 예산의 대부분을 주로 자체 교회의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교회이다. 엄청난 예산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위해 설교하고 심방하고 기
도한다. 또 좋은 교육관을 짓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 그들
에게 선교는 주요 관심사이기 보다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의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첫 번째 목표에 두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 예
산의 상당 부분 적어도 30 퍼센트이상, 많게는 50 퍼센트도 넘는 금액을 선교하는 곳에 지출
한다. 아마도 AVKPC 가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2007 년 현재 AVKPC 는 매년 예산의 30 퍼센
트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마지막 교회의 형태는 선교적인 교회로 해외나 국내 선교를 많이 할 뿐 아니라 구더의 
말처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는 교회이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선교이다.”62 즉, 교회
                                                     
62 Guder, Missional Chur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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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정책이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구성원
들 또한 자신들이 모두 선교사임을 알고 각자 위치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이다. 
선교에 관하여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보다는 교회 자체
가 바로 선교사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선교는 더 이상 교회의 일차적인 혹은 이차
적인 목표가 아니다. 선교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절대로 교
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한다. “여기에서 교회는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그 자체의 교회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
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교회가 
이해되어야 한다.”63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마치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그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
이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 못하면 선교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아무래도 해외나 국내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만약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대형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데 용이하다. 그렇다면 대형교회 가운
데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두 번째 이유와 연관된다. 가령 10,000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20 명의 선교사를 파송 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 9,980 명은 선교적인 교
회의 소명보다는 앞서 지적했던 부정적인 예와 같이 교회에 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
                                                     
63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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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면 이러한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반대의 경우도 있다. 100 명 정도 모이는 중소형의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상 단독으로 선
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몇몇 선교사님과 교회를 후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수치보다도 교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소명을 모두 깨닫고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교회 안팎에서 노
력한다면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이것은 대형교회를 비난하고 중소형 교회
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
이다. 그런 면에서 AVKPC 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 교인들의 잦은 이주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LA 다운타운에서 1 시간 정도에 
있으면서도 집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인들이 많이 이
주해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은퇴한 분들이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은퇴하신 65 세 이상 되는 분들은 특별히 
LA 로 출퇴근을 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가격이 다른 지
역에 비해서 적절한 이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온다. 이 분들은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기에 
랭카스터, 팜데일 지역은 거의 그 분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지역인 셈이다.  
두 번째 그룹은 1960 년대 후반 혹은 70 년대 초에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아직 14 번 고속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 즉 랭카스터와 팜데일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전부터 오셔서 
계속 사업을 하시며 정착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그룹과 거의 비슷하다. 연
령 층은 50 대 후반에서 70 대 초반이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부부만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특별히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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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30 대 중반 혹은 40 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다. 
이들은 집 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것을 통해 처음 집을 랭카스터와 팜데일에서 장만
하였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직장이 아직도 LA 다운타운에 있다. 이들은 매일 출퇴근 하는 
데에만 하루에 3 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자신들의 집을 장만한 것으로 인해 그 노력을 감수하
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오랜 시간 동안 AVKPC 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유는 출퇴근의 거리에서 오는 연료비와 도로에서의 시간 낭비,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거의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으로 이사를 온지 대략 1-2 년 정도면 다시 LA 로 내려간다. 때
로는 집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세를 주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LA 로 돌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곳의 공립, 사립학교
들이 LA 인근 지역의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의 학교들보다 평균 성적이 낮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것
은 AVKPC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이민 1 세들과 달리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들 중에는 미국의 주류사회에서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이들은 교회에서 EM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일
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시켜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세울 때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교회의 미
래는 역시 젊은 세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성실히 임무를 감당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이 계속해서 떠나는 것은 AVKPC 에게는 실로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면 부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주하는 것이기에 주
일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은퇴한 혹은 은퇴를 목전에 
둔 성도들과의 사역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다. 주일학교와 장년의 연계성 
 이 문제는 단지 AVKPC 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은 KM 과 EM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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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 주일학교는 특성상 거의 EM 이다. 그들은 부모의 세대와는 달리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
났고 자라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고 사고한다. 그들은 외
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그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 세대와 젊
은 세대간의 대화의 어려움은 한국에서 갓 유학 온 1 세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사
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젊은 아이들은 이전에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
으로 대화한다. 그들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매체 가운데에서 노출되어 생활한다. 라디오와 책이 전부였던 부모님들의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젊은 세대들은 자라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
되 새로운 방식의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장년 성도들과 EM 주일학교와의 연계성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AVKPC 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회원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것도 오래 
전에 주일학교를 마쳤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은 성장하여 출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오늘날 미국에서의 주일학교가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회가 발전적인 의
견을 내놓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회와 같이 교회의 중요 의사 결정기관에는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 그로인해 KM 의 장년 성도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방침은 EM 주일학교에서 진정
으로 필요한 것들과 거리가 있을 것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KM 장년과 EM 주일학교가 
연관성을 갖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라. 정리 
위의 세 가지의 이외에도 목회에서 오는 크고 작은 난관들이 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AVKPC 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사
실이다. AVKPC 는 대형교회에 비교해서 특별히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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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계속적인 
노방전도를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AVKPC 를 통해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
에 거주하는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받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 AVKPC 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이다. 2006 년과 2007 년 두 해를 연속으로 “선교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AVKPC 의 표어
로 삼았다. 선교를 교회의 사명과 본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AVKPC 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어쩌면 AVKPC 는 대형교회는 되지 못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선교적인 교회의 필수적
인 결과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나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다. 유념해야 할 점
은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도 그것
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AVKPC 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하
는 데에 있어서는 타협과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AVKPC 는 이민사회에서 선교를 많
이 하는 교회 혹은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자신들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은 




제 5 장 






제 1 절 선교적인 교회로의 준비 
 
본 논문의 앞장까지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측면에서 그 의미와 이해를 
논했다. 그리고 AVKPC 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방향을 목회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3
장 끝에서 언급했던 밴 엔겐이 주장하는 교제 (Koinonia), 선포 (Kerygma), 봉사 (Diakonia), 그
리고 증인 (Martyria)의 네 가지 요소들을 근거로 AVKPC 가 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변하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1. 교제 (Koinonia) 
 
가. 사랑의 교제 
밴 엔겐은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들의 교제는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64 바꾸어 말하
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곳에는 당연히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하
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지역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재확인하는 교회의 초석을 확인하는 교
                                                     
64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서울: 두란노, 1994),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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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체성 찾기(identity)의 문제라고 보야야 할 것이다.  
흔히 선교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
운데 밴 엔겐은 먼저 각 지역 교회안에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선교를 보내는 지역교회 안의 문제는 해외에 또는 국내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선교와 분리되어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교회의 실제
적인 목회의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교회 내부 문제
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실제적인 목회의 현장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 장 34-
35 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말
씀하셨다. 더 이상 사랑은 교회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교
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주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이 각 지역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각 지역교회의 교인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보다는 갈등하고 미워하면서도 해외에 선
교사를 내 보내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
도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선교사를 몇 사람 보내었는지 그리고 매년 얼마의 예산
을 책정하는가 하는 것 보다는, 먼저 교인들 모두가 자신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각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의 구
성원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교회를 구성하
는 모든 교인들은 모두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선교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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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교인들이 해외에 나갈 수 없고 나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
를 내 보내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으나 본 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
랑의 교제를 실천함으로,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전에는 신앙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신앙을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
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선교적인 교회는 먼저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교회이다. 그것은 
교인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몇몇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교인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지역교회의 교인들이나 
해외에 있는 선교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나. 성육신적인 교제 
 두 번째로 밴 엔겐이 주장하는 사랑은 무엇보다는 성육신적인 교제를 근거로 한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세상을 위하여 용단을 내리신 ‘어떤 형태로 
나타난 행동’이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세 계명은 성
육신 적이다.”65 그의 강조점은 첫 번째 사랑의 교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천(practice)의 
문제라는 점에 있다. 사랑의 교제는 성육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
음 14 장 23 절은 중요하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
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르치거나 말하는 사람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밴 엔겐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각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성육신적인 교제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들과 교제를 하실 수 있게 되었나? 바
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의 교제는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성육신 할 때에만 가능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AVKPC 는 지역적으로 LA 에서 70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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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여전히 젊은 교인들 중에 일부는 LA 로 출퇴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랭
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그러기에 AVKPC 의 교인들은 LA 에 생활터전이 
있는 한인들에 비해서 다소 고립된 삶의 형태를 띠고 있다. LA 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인들은 서로 간에 많은 교류들이 있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이든지, 개인 사업간의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서로 간에 왕래가 잦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AVKPC 의 교인들은 
대부분 한인타운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고 있기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밴 엔겐이 말했던 사랑의 교제는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그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 서로 간에 기쁜 일도 있었으나,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
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랭카스터와 팜데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서로 간
에 실망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한인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사업 또한 오
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기에,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대면해야 
한다. 또 한인들이 한정되어 있기에 소문들은 빨리 퍼져 나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AVKPC 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말 할 나위 없이 성육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육신 한다
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먼저 
본을 보일 것이다. 먼저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사랑을 보인다면 각박한 이
민사회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이룰 것이다.  
앞으로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교제에 바탕을 둔 사랑
을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밴 엔겐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성육신적인 
교제는 선교적인 교회의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말씀, 봉사, 순교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VKPC 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본 연구자나 교
회의 파송 선교사 그리고 몇몇 선교위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인 모두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교제를 모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인 한 




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 
 
<표 3>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인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교회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 사랑의 코이노니아 
선교사 국외로 보내진 특별한 사람 모든 교인 
가치 (value) 많은 선교사 파송 및 후원 성육신 적인 삶으로 복음을 증거 
가능성 재정이 넉넉한 교회 모든 교회 
선교의 위치 교회의 한 프로그램 교회의 본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들이고 일부는 
선교적인 교회들이다. 물론 그 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으며, 사실 더 나아가서 
각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로 정확히 구분하는 일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단락에
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과연 미국에 있는 혹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하는 교회만 되어도 훌륭한 것이다. 그러
나 AVKPC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AVKPC 는 창립한 지 올해로 26 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자체 성전이 없다. 벌써 20년 째 Lancaster Presbyterian Church에서 렌트비를 내며 지내
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VKPC 가 원하기만 한다면 당장에 매년 전체 예산의 30 퍼센트 정도 
되는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AVKPC 는 이와 같이 교회 성전을 갖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먼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것은 앞에서도 연구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  
AVKPC 는 현재 선교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도약
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AVKPC 의 교인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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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성육신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한다. 이제 이러한 교제를 바탕으로 다음에서 선포에 대해
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선포 (Kerygma) 
두 번째로 밴 엔겐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은 선포이다. 밴 엔겐에 
있어서 선포가 선교적인 교회의 네 기둥이라고 함은 단순히 설교를 할 때에 선교에 대한 말
씀을 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밴 엔겐은 선포를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룬
다.  
 
가. “예수는 주” 
밴 엔겐은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이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해당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
포의 내용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케리스마적 신앙 고백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포함한다. 교회는 
화목케 하고,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곧 모든 민족
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나라라고 인정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다. 교회가 예
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확실히 교회를 온 민족들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선교적이며 보편적인 사명을 갖게 한다.66  
 
선교적인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교회이다. 도덕과 종교적 
윤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
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 반드시 알려져
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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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와의 연관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몇몇 리더들만이 선포하는 것으
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에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러한 
모든 임무를 단순히 몇몇 선교사들에게 주로 맡긴다. 그들이 제 3 세계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
고 복음을 선포하기 원한다.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일들은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인들은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선
교사들의 몫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선포 (Kerygma)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한다. 그것은 몇몇의 선
교사들만의 과업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히 
같이 해야할 일이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
심에 있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울러 그 한인들 중에 교회 간에 분란이 많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별다른 의
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이심을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알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랭카스터와 팜데일에 있는 한인사회는 특히 좁다. 변동은 있으
나 전체 한인 인구는 약 1,500 명 정도로 본다. 그 중에 약 20 퍼센트 정도가 AVKPC 에 출석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은 한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AVKPC 를 주목
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사실 본 연구자가 AVKPC 에 담임목회자로 오기 전에 일부분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하
기 위해서 떠났었다. 1 년 후에 그들이 개척하였던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떠났던 교인들이 갈
등하였다. 다시 AVKPC 로 돌아오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개척했던 교회는 형편이 너무 어려
워지고,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에 가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AVKPC 가 현재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상황 가
운데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AVKPC 를 나아갔던 교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었
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유를 묻지 않고 다시 AVKPC 에
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한 방침은 랭카스터와 팜데일의 작은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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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은 한인 사회에서 갈등하고 있던 많은 한인들은 AVKPC 로 부담없이 오기 시작했다. 
AVKPC 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
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마켓 앞에서 노방전도도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AVKPC 가 보여준 사
랑의 교제가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선포 (Kerygma)는 교제 (Koinonia)와 연
관되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은 위와 같이 그림을 이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밴 엔겐은 선교적인 교
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 선포, 봉사, 증인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각각이 선교적인 교회를 성립할 수 있다기 보다는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을 때에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에 부족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
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한 쪽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제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비롯해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러한 종교적, 혹은 
사회 복지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중세시대의 많은 카톨릭교회들은 예수





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두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에는 좀 더 그 교회의 모습이 선교
적인 공동체에 가까워 진다.  
 
(2) 위험을 감수하는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세상과 대조 (constrast)되는 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다. 3 장에서 선교적인 교회의 형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과 결별했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세상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
니며 가급적 세상에서 거리를 두고 생활한다는 말도 아니다. 선교적인 공동체는 세상에서 어
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산다. 만약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산골에서 지낸다면 
그들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선교적인 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살 때, 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로마 제국의 점령하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어려움
을 직면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는 주임을 선포
했을 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원했던 제국의 황제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였다. 당시
에 삶을 통해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곧 순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 즉, 그들이 
온전히 예수를 주라고 선포함으로 그 사회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조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선교적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노방전도를 하거나 선교사를 보냄
으로 선교를 했다기 보다는 대조 공동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 때에 자연히 선교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7 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깊이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순교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 있는 AVKPC 가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가 된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박한 이민사회에서 각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AVKPC 는 자영업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일반 직
장인들과 달리 세금보고를 할 때에 많은 부분이 그들의 양심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교인 모두는 반드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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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교회 밖에
서는 탈세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선교헌금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
닌 선교하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사나 선교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많은 예산으로 좋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이전에 AVKPC 의 모든 교인들
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처럼 이 곳 
랭카스터와 팜데일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자는 AVKPC 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서부터 정직해 질 것을 
설교하고 교육할 것이다. 우리 교인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삶은 다
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얻을 지라도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선포가 된다.  
 
나.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교인들이 삶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은 지속적인 설교와 말씀 교육이 어우러 
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제 그러한 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1) 성경 공부 
현재 AVKPC 는 주중과 주일에 걸쳐 대략 네 종류의 성경공부가 있다. 매주 목요일 오
전에는 목요성경공부, 그리고 주일 오전에 1 부 예배와 2 부 예배 사이에 드리는 성경공부, 그
리고 주말에 각 목장별로 진행되는 성경공부가 있다. 그 이외에도 연2 회 4 주씩 주일 오후에 
하는 집중 성경공부가 있다.  
그동안 이러한 성경 공부를 진행 할 때 거의 전적으로 담당 교역자들에게 성경 공부 교
재나 인도를 맡겼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각각의 교역자들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부족했었다. 다시 말해 2-4 년 정
도 성경공부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AVKPC 의 교인들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인 안목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제자 훈련이 잘 되지 않았다는 반성을 해 보게 
된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2008 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려고 한다. 매 성경공부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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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년으로 잡는다. 즉, 2년 4학기의 성경공부 과정을 마치면 그 사람을 교회의 성경공부 지
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 2 년 간의 성경공부의 주된 초점은 평신도들이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선
교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될 것이다. 아래의 
<표 4>는 그러한 성경 공부의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AVKPC 2년 제자 훈련 계획표 
 목요일 주일 목장 모임 
1학기 신학 일반 사도행전 바나바 제자 훈련 
2학기 선교학 바나바 제자 훈련 사도행전 
3학기 사도행전 신학 일반 바나바 제자 훈련 
4학기 바나바 제자 훈련 선교학 사도행전 
선교 현장 체험 2년 안에 일주일 이상 
 
각 학기는 12주로 구성된다. AVKPC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
이 있다. 첫째는 목요일, 주일, 혹은 목장 모임 등 일주일에 세 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은 목요일 오전에 하는 성경 공부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주일 오전에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된다. 반대적으로 주일이
면 여러가지의 교회 봉사 활동을 해야하는 여자 성도들은 아마도 주일보다는 남편과 아이들
이 없는 평일 오전에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특별히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인 중에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는 현실적으로 여름에는 시
간을 내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겨울 학기에 수업을 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VKPC 는 교인들이 이민 사회에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제자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둘째 AVKPC 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지적인 동시에 실천적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
교에 동참하도록 교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은 반드시 실천적이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풍부한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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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AVKPC 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2년 안에 단기 선교 경험을 해야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본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단독 파송 한 
정목사가 첫 번째 대안이 될 것이다. AVKPC 는 정목사가 1 년 간의 언어 훈련 및 정착 과정
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정목사는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인 
STT Jakarta 의 교수로 가는 것이기에 사전에 일정은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인들이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서 단기 선교도 경험하고 우리가 파송한 첫 번째 
단독 선교사와의 유대를 돈독이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것이다. 가령 예
를 들면 AVKPC 는 2008 년 여름에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교인들
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사
실 단기 선교를 위해 오랜 시간을 휴가를 내려면 결단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
지만 멕시코는 거리가 가깝기에 얼마든지 큰 희생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AVKPC 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선교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양산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단기 선교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행인 것은 LA 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잘 하는 교
회들이 있기에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AVKPC 의 제자훈련은 그 목표가 분명하다. 그것은 각 교인들이 하나
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말로
서 선포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이 과정은 이론이 실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의문이 생기면 다시금 제자훈련의 과정 가운데로 가지고 와
서 새롭게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AVKPC 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다시 점검하는 단계를 지속한다. AVKPC의 제자 훈련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세가지
로 살펴보았다. 이제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
다.  
 
(2) 말씀 증거 
AVKPC 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공부 이외에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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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VKPC 의 공식 예배는 매주 수요저녁예배, 금요찬양예배, 토요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등 모두 네 차례 드려지고 있다. 담임 목회자인 본 연구자는 매주 주일예배와 토요새벽
기도회를 전담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예배는 본 연구자와 두 명
의 부목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경공부를 했던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것은 본문이
나 말씀을 전적으로 부교역자들에게 맡김으로 인해 성도들은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은 자칫 교인들로 하여금 담임 목회자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만으로는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8 년 부터는 부교역자들과 일년 52 주의 설교 계획을 세
울 것이다.  
이것은 담임목회자가 부교역자의 말씀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모두 보내
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본문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니나 기본 적인 틀은 한달에 모두 16-17 회 정도의 공식적인 예배를 들인다고 가정 
했을 때에, 선교에 관한 설교를 적어도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월 4 회 정도 할 예정
이다. 이 말은 매주 4 번의 예배에서 적어도 한 번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마태복음 28 장 18-20 절과 같은 말씀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좀 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AVKPC 의 교인들은 정목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후원하는 것으로만 자부심을 갖기 보다
는, 그들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각 직장과 학교와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구체
적으로 그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함을 말씀으로 증거할 것이다.  
 
3. 봉사 (Diakonia) 
자칫 교회에서 봉사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가 없이
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봉사에는 그 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을 본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해서는 더욱 일반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봉사를 선
교적인 교회의 핵심요소로 보지 않으며, 단순한 하나의 활동으로 여긴다. 또한 복음이나 교회
의 본질적인 요소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밴 엔겐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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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봉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디아코니아(diakonia)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마 25:31-36). 여기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한 
청지기가 나온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제자들을 심판하실 때 선한 행동, 희생, 경건한 생활, 
예식, 신학 등에 기준을 둔다고 하지 않으셨다. 종들은 그들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심판된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
어 주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67  
 
봉사는 단순한 봉사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
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교회의 사명중의 하나
이다. 따라서 이 봉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제, 선포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선교
적 교회의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 주님을 따르는 봉사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기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
작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마 10:24, 요 13:16, 15:20)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전보다 높지 못한 종이 상전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상전의 종이 아니거
나 종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셨던 삶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특히 어떻게 
봉사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밴 엔겐은 요한복음 13 장의 세족식을 말하며 그 분이 하셨던 봉사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가장 천한 일이었다고 말한다.68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봉사하셨던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일이었다. 그 분은 성육신 하신 것으로 그 
                                                     
67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8.  
68 Ibid.,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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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역을 마무리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분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낮고 천한 봉사를 계
속해서 하셨다. 이러한 봉사는 당연히 교역자나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
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교회의 리더들만이 이 일을 해야함을 언급한 곳은 없다. 이렇게 자
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봉사를 따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위에서 교제를 할 때에 성육신적인 교제를 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간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며 성육신적으로 행동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떠한가? 봉사 또한 우리들이 성육신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주
님께서 봉사를 하실 때에 남는 시간에 남는 힘으로 자존심을 보존한 채 봉사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전적으로 낮은 봉사를 인간들을 위해 하셨다. 이러한 봉사를 할 때에 교회는 선교적
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선교하
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보
여 준다.”69 
 
나. 교제, 선포와의 관계 
앞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교제 하나로만 그리고 선포 한가지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할 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밴 엔겐
이 지적하듯이 선교적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봉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봉사는 교회의 본질이기에 그렇다. 만약 교회가 봉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봉사가 교제와 선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교제와 
봉사의 관계를 보면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교제와 봉사는 반드시 성육신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하는 교제와 봉사는 절대로 남는 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기 
죄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겼던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69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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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인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와 구별된다. 각 지역교회들은 먼저 
자신들이 성육신적인 교제와 봉사를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교인들 모두가 낮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보다는 해외에 선교
사들을 교회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의 형태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멀리 저기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성육신적인 교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봉사는 선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선포는 설
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한 번도 들
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런 점
에서 봉사는 선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하기 싫
고 꺼려하는 일들을 봉사 (Diakonia)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할 나위없는 선포 
(Kerygma)가 될 것이다.  
 












교제, 선포, 그리고 봉사와의 관계를 <그림 3>에서 정리해 보았다. 선교적인 교회는 위
의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명확히 나타난다. 






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다.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이민 교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민 사회의 특성상 이민 
1 세대 들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남편만 일하기 보다는 아내도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의 특성상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일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다. AVKPC 의 교인들의 상황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또 다른 봉사를 강조하고 부여하는 것은 그
들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에
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봉사의 바른 의미 
예수께서 하셨고 원하셨던 봉사는 무엇인가? 그 분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
하셨던 것은 절대 아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분은 사람들이 많
은 일을 함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 분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
하기 어려운 최고의 봉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분이 원한 것은 봉사할 때 기본적으
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특히 AVKPC 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는 많은 부분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봉사를 하기 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주로 섬기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 원한다. 특별히 미국의 주류사회에 활동을 거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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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이민 1 세대들은 일주일 간 문화와 언어 등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에서 다시 주님과 같이 봉사하기 힘들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한인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
되기 원한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교인들이 교회를 쉽게 떠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VKPC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주지시킬 것이다. 첫째로 교인들이 주중에 그들의 직업을 통해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섬
기는 마음으로 직업을 통해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
님이시기에 그렇다. 중요한 사실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
기에 그들이 교회 밖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봉사를 일반 사람
들에게 한다면 그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위와 같이 교회 밖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
회 안에서의 봉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현대 교회에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가지 봉
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 깊이 관여하여 봉사하기 보다는 좋은 말씀을 듣고 아이
들은 주일 학교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갈수록 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러
한 교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회학교를 특별히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그 결과 교인들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요구가 만족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선교적인 
교회는 교인들이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기에 절대로 예배를 통해서나 다른 
것들을 수동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일주일 간의 삶이 피곤할 지
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봉사의 삶을 산다. 봉사는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가장 일상적인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면 AVKPC 에서 교인들이 봉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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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봉사는 교
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안과 밖
에서 우리들이 동일하게 봉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를 할 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처럼 가장 낮고 천한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2) 은사가 사용되는 봉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
을지언정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동안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여자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것은 모든 목회자는 
언젠가 반드시 담임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
만 이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젊은 목회자가 찬양 인도를 잘 한다고 하자. 기타도 잘 치고 목소리도 좋
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의 깊은 곳까지 인도한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찬양 목회자는 40 살이 넘으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찬양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어린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찬
양 사역만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목사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평생 부목사인 교육목사로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점차적으로 쇠퇴시키기도 한다.  
AVKPC 는 이런 면에서 각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철저히 각 개인
의 은사를 존중할 것이다. 그 동안 AVKPC 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에 각 교인들이 자신들의 
은사에 맞추어 봉사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일을 맡겨 왔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이제 AVKPC 는 장년 출석 150 명에 주일 학교 110 명으로 성장했기에 교회가 
봉사를 할 때에 몇몇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면에서 AVKPC 는 2008 년부터 
각 교인들의 은사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 일환으로 <그림 4>에서와 같
은 지원서를 만들어서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한 부서에서 자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림 4> AVKPC 봉사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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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 찬양대 주일학교 한글학교 
AVKPC 부서 
새신자부 예배부 선교부 전도부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부서를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째는 3 장에서 선교적인 교회의 형태를 연구했을 때에도 언급했듯이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
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발휘되는 교회이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들
에게 또한 은사를 주셨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은사가 개발되고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는 선교
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갈 것이다.  
둘째 이유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민사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이 지쳐있다.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생존자체가 싸움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면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도록 격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경우 교인들이 교회에서의 봉사 생활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보
다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맡았기에 그들은 더욱 긍정적
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다.  
AVKPC 는 이와 같이 개인들의 은사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언제나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AVKPC 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와 같은 봉사를 계속해 나아갈 때 AVKPC 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
꿈해 나아갈 것이다.   
 
4. 증인 (Martyria) 
이제 밴 엔겐이 말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의 마지막 요소에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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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안과 밖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증인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요소들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AVKPC 에서 나누는 교제 
(Koinonia),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 (Kerygma)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
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은 낮고 천한 일도 거리낌 없이 봉사 (Diakonia)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증인 된 삶을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증인된 삶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 볼 것이다. 그 뒤에 그러한 증인의 삶들이 현대사회속에서 
특히 AVKPC 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AVKPC
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알고 실천함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 초대교회에서 증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행 1:8). 이 선교적 사명과 위임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의 전도는 실제
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지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적
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선교적인 사명은 구체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교회의 사명은 모든 문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70 
밴 엔겐은 교회가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교회가 당
시의 기준으로 땅 끝이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과, 둘째로는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의 이 두 가지의 모
델을 우리는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증거했다. 사도행전 
13 장 1-3 절71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중요한 것은 
                                                     
70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31.  
71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
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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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선교 방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
다는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2 장 46-47 절72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고 교회로 온 것을 볼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위치에서 증인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두 교회가 다른 형태의 증인 
(Martyria)의 삶을 살았지만 그 방식은 교제 (Koinonia), 선포 (Kerygma), 봉사 (Diakonia)가 밀접
하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 안디옥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두 사람은 1 차 선교 여행 이후 갈라졌으나 그 이후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단순히 복
음을 말로만 선포한 것 아니었다. 먼저 그는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의 교제 (Koinonia)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골로새서 3 장 14 절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한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는 주” (Kerygma)라고 선포를 하였
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었다 (행 9:21, 28:31 참조). 그가 유대인을 만나든지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고전9:19-27).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전적으로 봉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로마 시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 장 3-11 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선포, Kerygma)을 고난과 역경을 달게 감수하는 증인 
(martyria)의 삶을 통해 나타냈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72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정리하면 밴 엔겐이 말한 선교적인 교회의 네 가지 요소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사역
을 통해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적인 교회안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
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교제, 선포, 봉사, 증인은 결코 분리 될 수 없다. 오
히려 이 요소들이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 예루살렘 교회 모델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은 특별히 먼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는 경우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교회는 이 땅
에 탄생하였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급격하게 성장한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에 무려 3,000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초대 교인들이 하였던 일은 사도의 
가르침 (Kerygma)을 받고 교제 (Koinonia)하며 기도하였다. 그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
이 넘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오게 되었다 
(행2:47).  
이러한 그들의 삶은 4 장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33 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
터 능력을 얻어 부활을 증거하였다. 그러했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를 얻고 자기 자신들의 재
산을 모두 팔고 교회로 가지고 돌아와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행4:35).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
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대신 그들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
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교제 
(Koinonia)를 하며 자신들의 재물을 통해서 아낌없이 봉사 (Diakonia)하였다. 그러했을 때에 그
들의 삶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 (Kerygma)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증인의 방식은 달랐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모두 선교적인 교회였다. 흔히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하는 기준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만 선교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밴 엔겐이 제시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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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교회의 네 가지 요소를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 역시 훌륭한 선교적인 교회이다. 중요
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 증인의 삶을 위한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위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제, 선포, 그리고 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아왔
다. 그러므로 AVKPC 의 교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위의 세 가지 요
소와의 연관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적인 교회는 이 요소들이 모두 유기적인 관
계 가운데에서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관계를 정리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즉, 네 요소들이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여 서로 간에 역학적으로 맞물려 있을 때에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은 극대화 된다. 
앞에서 교제, 선포, 봉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
대교회에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안디옥교회의 방식이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이든지 모두 네 가지 요소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을 좀 더 세분화 보면 교회에 따라서 조
금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먼저 <그림 6>은 선교적인 교회의 가
장 이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네 가지 요소는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않고 하나의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교회가 네 가지 요소 중에 필요에 따라 한 두
가지 요소만을 택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네가지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
라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바로 AVKPC 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회 모델이다. AVKPC 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교
회의 모델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델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AVKPC 가 어떤 모
델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네 가지 요소를 균형잡히게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림 7>은 <그림 6>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먼저 <그림 7>은 네 가지 요소가 불
균형적이다. 교제와 증인의 삶이 비중이 큰 반면 봉사와 선포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불
균형은 비록 선교적인 교회라 할 지라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균
형은 자연스럽게 공통부분을 작게 만든다.  
같은 선교적인 교회라도 이러한 모습의 교회는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AVKPC 가 지향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은 물론 <그림 6>이다. 네 요소가 균등하게 발전되








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해 본다.  
 













(1) 교제를 통한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AVKPC 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에 근접하다. 이민 
사회에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수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다. 또 교회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
자들이 있다.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언어,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역지를 
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연히 교인들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보다는 이해 득실에 따라 만남을 계
속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교회가 모범이 되는 사랑의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된다.  
특별히 AVKPC 는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교회이다. 지난 26 년 
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
복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AVKPC 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LA 나 오렌지 카운티처럼 한인 
사회가 큰 지역이 아니다. 그러기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지역이다. 이것은 좋은 점이자 나
쁜 점도 될 수 있다. AVKPC 가 좋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 소문은 인근 지역에 빨리 전달된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 안에 전달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AVKPC 는 분란
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 해서 주변에 증거를 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하면
서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상황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몇
몇 교역자들의 심방으로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AVKPC 는 작년부터 각 지역별로 목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랭카스터와 팜데일 전체 지역을 합하며 서울과 거의 크기가 같은 정도의 방대한 지역이
다. 물론 곳곳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막이 많이 있지만 그래로 워낙 넓은 지역이기에 성도
들이 예배 시간이외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AVKPC 는 현재 모든 성
도를 10 개의 목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한 목장 당 대략 10-15 명의 성도들로 구성
되어 있고 특징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한 목장으로 묶었다. 그리고 각 목장
의 리더들의 인도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1 년 여 정도의 목장 모임을 통한 결과를 보면 몇몇 목장은 2 배 이상으로 구성원들이 
많아져서 한 목장을 다시 두개로 나누는 일들이 생겼다. 하지만 반대로 몇몇 목장은 구성원
들이 참여도가 극히 떨어져서 두 개의 목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보며 목장모임을 2008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더 발전시키려 한다.  
먼저 목장의 리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재를 통일하려고 한다.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AVKPC 는 아직 교회의 리더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성하지 못했
다. 그래서 2 년 제자 훈련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것과 병행하여 목장의 리더 교육을 철
저히 할 것이다. 이유는 위에서도 다루었듯이 각 목장들의 리더에게 목장의 모든 교육을 맡
겼을 때는 리더들의 능력에 따라 목장 별로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2008 년 부터는 기존의 목
장을 잘 이끌고 있는 리더들에게는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동안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한 목장의 리더들에게 기본적으로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역자들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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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모임으로 교회에서 가질 것이다. 이것
은 목장 모임에 리듬을 주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각 모임을 목장에게 맡기다 보니 구성원들
이 바쁜 경우 그 모임이 자주 생략되었다. 특히 리더들이 일이 있을 경우 그 모임이 자꾸만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리더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리더들에
게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달 1 번은 교회에서 전체 목장 모임을 갖고 리더들에게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는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이다. AVKPC는 이러
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함으
로 주변 지역에 증인이 될 것이다.  
 
(2) 선포를 통한 증인 
AVKPC 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제와 달리 안디옥 교회의 모델에 가까운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AVKPC 는 올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다. 그 파송선교사를 통해 우리는 모슬렘 국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 할 수 있
게 되었다. 명실상부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 (Kerygma)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선교사의 사역은 가르치는데 집중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STT 
Jakarta 에서 교수 사역을 할 것이다. 이 학교는 단지 자카르타에 있는 작은 하나의 군소 신학
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 되었고 학문 수준이 높은 학교이다. 이곳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온다.  
AVKPC 는 이러한 신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개척교회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이것은 AVKPC 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
이다.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모슬
렘 국가에서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실로 가슴 벅찬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AVKPC 
교인들은 인도네시아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파송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교는 AVKPC 가 선교적
인 교회로서 선포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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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를 통한 증인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절반씩 닮은 꼴이 될 것이다. 왜냐하
면 AVKPC 는 봉사를 교회 안의 봉사와 교회 밖의 봉사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기에 그렇다. 
먼저 교회 안의 봉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들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부
서를 정할 것이다. 비록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은사와 적성에 
맞는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귀한 일인 동시에 성도 자신에게도 다시금 이민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힘이되어 줄 것이다.  
교회 밖의 봉사는 단기 선교와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교육부의 학
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교회에서의 봉사를 생각한다면 주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
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단기 선교와 같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 할 
수 있는 일은 대학생 이하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AVKPC 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
자의 상황에 따라 봉사할 수 있기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기 선교를 통한 증인 또한 AVKPC 가 파송한 선교사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선교사가 언어 훈련 과정이 끝나고 정착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적절한 때에 학생들을 교역자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보낼 예정이다. 이것은 AVKPC 입장에서 
볼 때 비록 단기간이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학생들
이 자신의 시간들을 봉사함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봉사는 당연히 성인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도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파송한 선
교사 입장에서도 선교지의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동안 선교사가 파송한 교회에서 가르쳤
던 학생들과 함께 사역했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같이 사역한다면 큰 힘
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AVKPC 는 두달에 한 번씩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봉사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벌써 이 사역을 한 지 2 년 가까이 되었다. 기본적인 순
서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자원자들이 필요하다. 음식
을 준비하는 분, 교회에서 그 곳까지 차량 봉사를 하실 분, 또 직접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리
고 음식을 나누어 줄 분 등. 그 동안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과 제직들이 한 팀이 되
어 잘 감당해 왔다. 주로 이 일은 토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아낌
없이 이 일에 투자했다. 이와 같이 AVKPC 는 봉사로 증인의 삶을 살어왔으며 이러한 일들을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９２
제 6 장 






지금까지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한층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뒤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AVKPC 의 5 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6 장은 이 논문의 결론장이며 
아울러 앞으로의 AVKPC 에서 사역을 할 때에 늘 점검할 지침서이기도 하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제 2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선교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골고루퍼져 있음
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내용은 편만하다.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나타나 있었으며, 한 개인과 족속 그리고 한 나
라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보았다. 그리고 이
것은 확대되어 동시에 그들을 열방을 향해 보내셨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
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보내셨다. 다시말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은 그분의 선교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은 전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서도 계속 진행된다. 무엇보다
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 성육신의 사건은 선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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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을 위해 보내셨다. 보내시는 하
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기꺼이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이 보내시고 보내
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분 자신은 선교사이시다 (the missionary God). 그 분은 그 분의 백성
들과 선지자들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분은 이 땅
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또한 보내셨다.  
이러한 그 분의 사역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선교를 위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진행된다. 선교
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초대 교회의 바울 사역속에서 잘 나타났다. 이러
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한다. 그 또한 안디
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또한 그들을 보내는 일을 계승한다.  
제 3 장에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적인 교회의 신학적이고 역사
적인 검토를 하였다.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와는 달리 
그들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
러기에 선교적인 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해외로 파송 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보내는 것만으로 선교적인 교회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교
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형태들을 제시하였다. 선교적인 소명, 성경적인 조직과 제자화, 대조 공동체로서의 위험들을 
감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침, 다양한 성령의 은
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선교적인 교회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들을 염두에 두고 지
속적으로 교회를 재정립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AVKPC 가 선교적인 교
회로 발돋움 하기에 필수적인 요인들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벤 엔겐의 선교적인 업적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벤 엔겐은 선교적인 
교회와 연관하여 두 권의 중요한 책을 썼다. 첫 번째는 1981 년에 발간한 박사학위 논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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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n Analysis of the Ecclesiology of Church Growth Theory (1981)에서 참된 
교회(True Church)의 모델에 대해서 조직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선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핵심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적인 논쟁을 종식하
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밴 엔겐의 두 번째 책,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1991)에서 선
교적인 교회에 대해 지역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좀 더 발전, 구체화했다. 즉 선교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적이지 않으며,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듯이 열방을 향한 열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열린 선교를 말하고 있다. 교제 (Koinonia), 선포 (Kerygma), 봉사 (Diakonia), 증인 (Martyria)의 
네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
교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 4 장에서는 신학적인 연구들에서 떠나 실제적으로 AVKPC 의 현황에 대해서 기록하
였다. AVKPC 는 LA 에서 결코 성장하기 쉽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성
장을 하지 못했다. 또한 선교비 지출도 전무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뒤로 2003 년부터 본격
적으로 선교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기 시작했으며, 놀랍게도 예산보다 많은 수입과 지출을 하
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7 년부터 선교부의 예산과 집행을 일반 예산으로부터 독립
하였고, 2007 년 10 월에는 AVKPC 창립이래 처음으로 지난 4 년간 교회를 섬긴 교역자를 제1
호 단독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파송 하였다. 선교중심적인 목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
난 5 년간 많은 성장을 허락하셨다. 20 여 명이었던 성도들의 수가 5 년간 무려 150 여 명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VKPC 는 선교적인 교회로 되기 위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소들인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 교인들의 잦은 이주, 주일학교와 장년들의 연계성 
부족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제 5 장은 이 논문의 핵심장으로서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
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론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적합한 
이론을 AVKPC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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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본 연구자는 그 동안 몸 담고 공부했던 풀러신학교의 밴 엔겐의 이론을 통
해서 AVKPC 를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세워보았다. 그의 선교적인 교회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인인 교제, 선포, 봉사, 증인을 AVKPC 의 현재 상황과 연결하여 재해석
하여 적용하였다. 네 가지 핵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과 밖의 선교적인 사역들 속에 
적용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2 장과 3 장에서의 연구와 연관성 상에서 이루어졌다.   
 
제 2 절 5 년 후의 AVKPC 의 모습 
 
5 장에서의 여러가지 실천 방안들이 앞으로 5 년 간 성실히 이행된다면 AVKPC 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인가?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회의 제자 훈련의 성과에서부
터 시작될 것이다. 앞에서 선포의 부분에서 계획했던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 계획은 5 년후에 
적어도 두 기수의 수료생을 얻게 된다. 그들은 AVKPC 가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 할 수 있
는 중요한 재목들이다. 그들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리더들이다. 그들은 어려운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리더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같이 어려운 상
황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매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물론 AVKPC 의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당장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생활 할 때에 
여전히 질문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수동적
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든지 교회 밖에서의 갈등이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
을 받은자로서 그 분의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AVKPC 의 핵심 교
인들이 될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AVKPC 는 목장 모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선교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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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각 목장은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제하고 선포하고 봉사를 함으
로 랭카스터와 팜데일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증인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에 적합한 봉사를 통해 AVKPC 가 선교적인 모습으
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역자들이 맡은 성경공부와 말씀 선포는 선교적인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역할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면모하는 기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사이에서 방
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즉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준다.  
인도네시아로 파송 된 정선교사와의 관계는 AVKPC 에 있어서 앞으로 5 년 간 행할 중요
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선교사의 연계성을 통해서 AVKPC 는 사역의 범위를 랭카스터
와 팜데일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넓힐 수 있다. 교인들은 정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것이며, 정선교사는 선교지에의 상황을 AVKPC 교인들에게 전할 것이다. 또한 단기선
교를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또 정선교사는 때때로 방문하여 AVKPC 의 교인들에 선교의 중요
성에 대해 일깨워 줄 것이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선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
시금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AVKPC 교인들은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모두가 서서히 선교사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AVKPC 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런데 그 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nary God)이다. 그 분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선교의 삶을 매일
매일 살기 원한다. 26 년 동안 선교에 있어서 잠자고 있던 AVKPC 는 지난 5 년 간의 성장을 
발판으로 앞으로 5 년 간 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AVKPC 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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